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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원자들은 2025 년 7 월 6 일 파트나 관구 본원 성당에서 있었던 은총 가득한 청원소 입회일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수도 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관구장 메리 앨리스 수녀님과 메리 체타나 

수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작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 수녀회의 카리스마를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한 걸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청원기 시작을 준비하며 3 일간의 피정을 가졌습니다. 기도로 이끌어 준 메리 비자야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부르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동안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정은 우리의 영적 지도사제인 제롬 신부님이 집전한 고해성사와 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녁 6 시 30 분, 기도 예식을 위해 성당 입구에 모였습니다. 기도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아"였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행렬을 지어 성당으로 들어갔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상징했습니다. 메리  

조티티아 수녀님과 크레센시아 수녀님이 기도 예식을 이끌었습니다. 

메리 앨리스 수녀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녀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메리 앨리스 수녀님에게서 청원자 메달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고 감사와 기쁨, 희망의 노래인 마니피캇을 불렀습니다. 

관구 본원  공동체 수녀님들이 함께해 주어 더욱 특별한 축하가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의 축복과 기도는 우리가 더 큰 영적 

가족의 일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유기서원자 수녀님들은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를 불러주었고, 우리는 즐거운 친교 

만찬을 즐겼습니다. 

청원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용기와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